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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한 데 이

어 재정적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. 도널드 트럼프 행

정부가 2017년 12월 단행한 1조5,000억달러 규모의 

대규모 감세 여파가 크다는 분석이다.

15일‘아시아경제’에 따르면 미 재무부는 13일 보

고서를 통해 연방정부의 2018년 재정적자가 8,730억 

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. 이는 한해 전보다 28.2% 

증가한 수준이며, 2012년 이후 최대이다. 이 기간 세

금으로 거둬들인 수입은 0.4% 감소한 데 비해 재정지

출은 4.4% 증가했다.

미 경제가 비교적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, 감세 

여파 때문에 세수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으로 보인다.

자동차 제조업체 제너럴 모터스(GM)

가 고급 전기자전거를 생산한다.

15일‘뉴시스’에 따르면 GM은 전

날‘애리브(Ariv)’라는 이름의 전기자

전거(e-bike)를 두 가지 버전으로 생

산할 예정이며 유럽 국가들로부터 주

문을 받기 시작한다고 발표했다. 애리

브’라는 명칭은 공모를 통해 결정됐다.

GM이 생산할 전기자전거 가운데 하나는 컴팩트 버

전인‘멜드(Meld)’이며, 다른 하나는 접이식 자전거 

‘머지(Merge, 사진)’이다. GM은 독일과 벨기에, 네

덜란드에서 이 전기자전거를 출시할 예정이다. 이들 

나라에서는 리튬 이온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자전

거가 인기를 누리고 있다.

미 연방정부의 2019 회계연도 1분기(2018년 10월

∼12월) 재정적자도 3,190억 달러를 기록했다. 직전 

회계연도 같은 기간의 2,250억 달러에 비해 41.8%나 

급증했다. 세수는 0.2% 증가에 그친 데 비해 재정지

출은 9.6%나 늘어났다.

미 의회예산국(CBO)은 재정적자가 2022년에는 1

조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다.

한편 미 재무부는 전날 국가부채가 22조100억 달

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.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이

며 2017년 1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19조

9,500억 달러 규모였던 국가부채가 2년 사이 2조600

억 달러 증가한 것이다.

예상 가격은 벨기에와 네덜

란드에서 애리브 멜드는 3,200

달러 수준이고, 애리브 머지는 

3,800달러선이다. 독일에서는 

이보다는 낮게 책정될 전망이

다. GM은 올해 2분기부터 유럽 

고객들이 구입할 수 있을 것으

로 예상하고 있다.

자동차 메이커들은 소비자의 교통선택권이 바뀌고 

있는 점을 고려해 자율주행 자동차와 스쿠터 등으로 

생산라인을 확대하고 있다. 포드가 지난해 11월 전기

스쿠터 공유 스타트업‘스핀’을 인수한 것도 같은 맥

락이다.

모터사이클 제조업체 할리데이비슨은 지난달 경량

화한 전기 배터리 구동 모터사이클을 선보인 바 있다.

미, 사상최대 국가부채 이어 재정적자도 급증

GM, 전기자전거도 만든다


